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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자료(博物館資料)의 정의(定義)

박물관의 기능이 소장품의 수집(蒐集) 보관전시(保管前示)의 업무(業務)를 맡는다는 기본

적인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異議)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박물관 기능이 좀더 

확대되어 비단 수집(蒐集)한 자료를 보관하고 한편으로는 전시라는 행위를 통해 일반공중의 

이용에 기여함에는 틀림없지만, 공중(公衆)의 이용이 비단 전시실내에서의 전시행위에 그치

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 문화(文化)와 역사(歷史)를 이해하고 교양을 높이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調査) 연구(硏究)의 업무(業務)에 까지 이용하기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관광(觀

光) 오락(娛樂) 여가선용(餘假善用)의 장소로서도 박물관이 갖는 기능은 다대(多大)한 성과

(成果)를 올리게 되었다. 

박물관 자료(資料)라 함은 앞서 열거한 박물관의 기능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모든 것을 뜻

한다. 따라서 종래에 일컫어지던 이른바 소장유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장유물을 

보다 넓게 보급 교육적(敎育的) 활동(活動)에 이용하게 하는 보조자료(補助資料)까지도 통털

어 박물관자료라는 말로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박물관자료를 기능별(機能別)로 분류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보관자료(保管資料)를 들 수 있다. 보관자료란 그 박물관이 가져야 할 실물(實物), 

또는 동식물(動植物) 관계 박물관인 경우, 그 표본(標本) 또는 출토품(出土品)과 관계되는 

자료 등 말하자면 영구(永久)히 보관해야 할 자료(資料)를 뜻한다. 이것은 또 직접 전시(展

示)에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가장 일차적(一次的)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가 연구자료(硏究資料)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박물관의 전시(展示) 

연구활동(硏究活動)을 위해 사용될 수집(蒐集) 보관품(保管品)을 뜻한다. 따라서 전시실(展

示室)에 나가서 꼭 놓일 것은 아닐지라도 전시실에 쓰여질 자료(資料)들을 정의(定義)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다. 수집(蒐集)된 보관자료(保管資料)에 관계되는 각종기

록 등도 이 항목에 속한다.

셋째가 보급자료(普及資料)에 속하는 것들이다. 보급(普及) 교육활동(敎育活動)을 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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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資料)로서 어떤 면에서는 전시업무(展示業務)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박물관일수록 보급자

료(普及資料)가 많고 다양(多樣)할 것이다. 각종 모형 그림 이외에 최근에는 Diorama, 

Cinerama, Panorama 등 보다 많은 사람이 이른바 보관자료(保管資料)에 의한 전시품(展示

品)을 쉽게 틀림없이 이해 하도록 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다.

넷째, 참고자료(參考資料)를 들 수 있다. 박물관의 활동 특히 박물관 Curator의 충실(充

實)을 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資料)들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참고서(參考書) 등의 

도서실관계 자료(資料)와 각종 박물관에 의한 출판물(出版物) 사진자료(寫眞資料)들을 들어

야 하겠다. 도서실의 확충은 그 만큼 박물관 Curator를 위한 것이며, 또 얼마나 충실한 

Curator의 뒷받침이 되어 있는가를 가름하는 것이 될 것이며, 박물관 출판물은 Curator의 

유능도(有能度)를 측정(測定)께 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박물관 자료를 형질별(形質別)로 분료하여 보자. 역시 직접자료(直接資料)와 간

접자료(間接資料)로 나누어야 하겠다. 직접자료(直接資料)는 이것을 기능별(機能別)로 본다

면 영구(永久) 보관(保管)자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문화유산(文化遺産)에 속하는 소장품이나 

향토자료 등 말하자면 유일(唯一)의 것에 해당되는 실물(實物), 그 자체이며 동식물의 표본

(標本)과 같은 것도 역시 실물(實物)이여야 한다. 표본(標本) 중에는 실물(實物)의 일부분(一

部分)을 가진 것도 이 직접자료에 포함 시켜야 한다.

간접자료(間接資料)란 실물(實物)이나 표본(標本) 등 박물관의 실물로서의 자료가 아니라, 

실물(實物)대(大)의 표형(標型) 모조품(模造品), 또는 축소(縮小)하거나 확대(擴大)한 것은 

물론이고 말하자면 외형(外形)이나 권능(權能)이 나타내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입체적

(立體的)인 모형(模型) 모조품(模造品) 이외에도 모사(模寫), 그림, 사진 등 평면적(平面的)인 

것도 포함되며,  그밖에 설명(說明)하려는 내용을 해설적으로 옮겨 쓴 도표(圖表)나 그라프 

등도 들 수가 있다. 이들 간접자료는 특히 교육적(敎育的)인 전시(展示)를 지향(指向)하는 

박물관에는 더욱 그 활동에 필요한 자료이다.

Slide, 영화(映畵),TV, 녹음판 기타 기록 도서 등도 이 간접자료(間接資料)에 속하는 것들

인데 각종 조사사업(調査事業)에 대한 기록 수집자료(蒐集資料)에 대한 메모 등은 실력(實

力)있는 박물관일수록 많은 양(量)을 보관하게 된다.

이상으로 우리는 박물관의 운영 즉, 박물관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종 박물관으 

자료가 핵심적(核心的) 요소(要素)임을 알게 되었다. 유능한 Curator는 각 개인(個人)이 가

지고 있는 전시품(展示品)을 가능한 한 많이 전시장(展示場)에 내놓아 보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우리들은 비록 많은 양(量)의 개인 수장가에게서 전시품

(展示品)을 대여(貸與)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접자료(直接資料), 혹은 보관자

료(保管資料)에 준하는 것일 뿐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자료는 박물관 자체에 의하여 확보되어

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물관자료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이상으로 범위가 넓고 많

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자료의 정리방안이나 분류방안이 철저히 수립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수없이 많고 좋은 자료라 할지라도 그때 그때 적절히,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용토록 해야만 살아있는 박물관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됨은 재언의 여지도 없을 것이

다.

박물관자료(博物館資料)의 분류(分類)

앞에서 본 박물관 자료들의 분류방안(分類方案)은 그 자료의 내용에 따라 세밀히 강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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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며, 그 분류방안(分類方案)은 박물관(博物館)의 성격(性格)이나 사명(使命)에 따라 결

정 지워질 문제에 속한다.

전시활동(展示活動)의 가장 중점(重點)을 두는 박물관의 경우와 대학박물관(大學博物館)처

럼 이른바 Study Collection 시스템을 사명(使命)으로 하는 경우와는 분류의 방법(方法)과 

요건(要件)도 판이하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전시품(展示品)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가 독자적(獨自的)인 성격(性格)을 띄게 되는 미술관의 경우와 일괄출토유

물(一括出土遺物)의 관리(管理) 전시(展示)에 중점(重點)을 두는 박물관의 경우는 분류(分類)

의 방법(方法)에도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수장하고 있는 자료(資料)의 

양(量)과 앞으로의 수장 전망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린 후 작업에 임하지 않으면 작은 양

(量)일 때 적절했던 분류법(分類法)이 갑자기 늘어나는 수장량의 분류(分類) 정리(整理)에도 

적합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면 대체로 분류(分類)의 방침(方針)은 어떻게 결정 지워져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앞

에서 말한 박물관의 성격 수장자료의 양(量) 앞으로의 전망에 맞아야 하지만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 분류방침은 병행해야 할 것이다.

1. 운영(運營) 전시(展示)를 위한 자료(資料)의 분류(分類)

2. 보존(保存) 관리(管理)를 위한 자료(資料)의 분류(分類)

3. 조사(調査) 연구(硏究)를 위한 자료(資料)의 분류(分類)

적어도 이상의 세가지 방안은 박물관의 기본업무(業務)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방침에 대해서는 방안이 수립되기 이전에 자료의 분류에 필요한 요건(要件)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를 위한 요건의 어는 것에 당해 박물관의 자료가 

빠짐없이 부합되어 애매한 사항없이 분류(分類)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야 하겠

다.

운영(運營) 전시(展示)를 위한 자료(資料)의 분류(分類)는, 특히 시대적(時代的) 전시실(展

示室)을 가질 경우 역사(歷史) 시간적(時間的) 요건(要件)을 적용하여 각 자료(資料)가 가진 

시대구분(時代區分)을 분명(分明)히 해두어야 한다. 이 시대구분(時代區分) 중(中)에는 물건

자체의 시대성(時代性)과 자료(資料)의 출토상황(出土狀況)에 따른 시대성(時代性)의 구분

(區分)이 필요해 진다. 후대(後代)의 고분(古墳)에서 그보다 휠씬 앞선 시대의 유물이 반출

(伴出)했을 경우, 이것은 박물관장이 정해야 할 중요사항의 하나가 된다. 예컨데 고려(高麗)

의 고분(古墳)에서 한대(漢代)의 동경(銅鏡)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이 동경(銅鏡)의 시대

(時代)가 분명 한 대에 속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고려의 고분(古墳)과의 관련성을 더 밝혀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박물관에서는 지금껏 그러한 예(例)가 거의 없지만 지역별(地域別) 분류가 필

요할 때도 있다. 크게는 세계 각지의 자료(資料)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작게는 출토지별분

류(出土地別分類)가 필요할 때도 있다. 경주 호간총(壺杆塚)에서 고구려의 기년명(紀年銘) 

호간(壺杆)가 출토(出土)하여 박물관에 수장되었다.  이 호간(壺杆)를 지역적(地域的) 분류

(分類) 요건(要件)에 비추어 본다면 보다 더 신라의 고분(古墳) 년대(年代)를 추정(推定)하는

데에, 또는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것이므로 우선은 신라시대 또는 신라

의 구성(舊城)에 포함 시킴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낙랑(樂浪)의 출토품(出土品)을 어디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하는데서 당장 느껴지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적(地域的)으로는 한국의 영역에 속하나 

그 문화적(文化的) 유산(遺産)은 엄연한 중국의 것이며, 그러나 그 문화가 한국 고대사회(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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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社會)에나 문화에 끼친 영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단히 특이(特異)

한 것이지만, 아직도 그 소속을 굳이 따진다면 적어도 두가지의 방안(方案)으로 양립(兩立)

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결국 박물관의 최종적(最終的)인 방침결정(方針決定)에 따라 

낙랑시대(樂浪時代)를 설정하여 정리함이 타당할 것이며, 이점만을 관계자에게 주지(周知)시

킴이 시급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같이 대동강(大同江) 유역(流域)이라 할지라도 선

사시대(先史時代)나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와는 분리(分離)하여 정리함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보존(保存) 관리(管理)를 위한 자료(資料)의 분류는 비교적 공식적(公式的)이라 할 수 있

다. 수입별(輸入別) 분류(分類)는 전체량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할 것이며, 물질별(物質

別) 분류(分類)는 보존(保存) 관리(管理)에 필요한 사항이 된다. 물질별(物質別)로 크게 나누

어 각기 그 물질(物質)들의 성격에 적합한 장소에 격납 보관(保管)하므로서 관리상(管理上)

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별(物質別)로 격납(格納)하더라도 지역별(地域

別) 일괄유물(一括遺物)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토(出土) 또는 수입(收入) 상황별(狀

況別) 분류(分類)가 따라야 한다. 출토지별(出土地別) 일괄유물(一括遺物)은 비단 물질(物質) 

분류(分類)에 의한 격납창고(格納倉庫)의 설정뿐 아니라, 출토품(出土品)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보관(保管)하는데도 필요하다. 일괄유물(一括遺物)을 물질별(物質別)로만 분류하여 각

기 적당한 장소에 격납하거나 아니면 유물(遺物)의 형태에 따라 크고 작은 것은 작은 것 끼

리 나누어서 두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정에 의해 따로 격납(格納)은 하지만 일괄유물

(一括遺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할 때 또한 적지 않으므로 이 때의 분류방침은 근본적

으로 확연한 구분(區分)이 필요해 지는 것이다.

그밖에도 박물관에 자료(資料)가 들어오게 된 경위를 분명(分明)히 알아야 할 일이 많다. 

박물관 자료의 수입은 구입(購入), 기증(寄贈), 자체(自體)에서의 조사수집(調査蒐集), 그리고 

국고귀속자료(國庫歸屬資料)는 국립(國立)의 기관에서 당연있는 일이며, 그밖에도 개인(個

人) 소장품의 기탁(寄託) 보관(保管)을 의뢰(依賴)받아 간직하는 일이 많다. 이 경우 각 수입

록유별(收入綠由別) 분류(分類)나 목록(目錄)은 특히 소장자료가 많으면 많은 만큼, 수입 경

위가 복잡하면 할수록 절대 필요 불가결의 것이다.

한편 자산(資産)의 평가관리(評價管理)를 위해서는 등급별(等級別) 분류(分類), 가치평정

(價値評定)에 의한 분류(分類) 기준(基準)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 등급(等級)이나 

가치평정(價値評定)의 기준은 사실상 어렵고 애매한 일이므로 적어도 큰 테두리의 등급(等

級)을 정해서 내역을 파악해 둘 필요는 있는 것이다. 이런 때에 구입유물(購入遺物)은 다행

히 싼 값으로 입수했다 할지라도 구입가격이 있으나, 대부분(大部分)의 경우 적지 않게 주관

적인 것이다. 외국의 어떤 박물관에서는 담당 학예직이나 사회의 개인 수장가 외에도 상인

(商人)이 한 두사람 끼여 평가위원회(評價委員會)를 구성(構成)하는데,이것은 역시 가치평가

(價値評價)의 바로메타가 화폐(貨幣) 단위(單位)에 있고 학술적으로는 중요한 자료(資料))이

지만 현실적(現實的)으로는 화제가치로 환산할 때 반드시 중요도(重要度)가 화폐가치(貨幣價

値)와 일치(一致)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가위원(評價委員)의 구성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작정

해 버릴 수 없는 일이다.

끝으로 조사(調査) 연구(硏究)를 위한 자료(資料)의 분류방법(分類方法)이 있다. 박물관 자

체의 학문적 수준(水準), 그리고 학자 전문가에 대한 박물관의 기여도(寄與度)는 바로 이 방

법의 분류에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조사연구(調査硏究)를  위한 분류는 많은 방

법 또 많이 세분(細分)될수록 편리하고 빠른 자료의 이용방법(利用方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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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적(考古學的) 자료(資料)는 출토지별 분류(分類)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물질별(物質別) 분류(分類)는 비단 보존관리(保存官理)를 위해서 뿐 아니라, 조사(調査) 

연구(硏究)를 위해서도 마련 되어야 한다. 문화발전(文化發展)의 척도(尺度)가 인간(人間)이 

사용한 도구(道具)의 재료(材料)에 의해서 규정(規定)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더욱 분명(分

明)해진다. 이 물질별(物質別) 분류(分類)에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두가지 이상의 물질이 혼

재(混在)되어 있을 때, 그것이 보존(保存) 관리(管理)를 위한 것이라면 보존시(保存時) 환경

의 변화나 여건에 민감한 쪽으로, 조사(調査) 연구(硏究)를 위한 것이라면 역시 자료(資料)

로서의 가치가 주(主)되는 쪽으로 더 유의하여 정리한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곤란한 것

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 본 일원적(一元的)인 분류 방법 뿐 아니라, 출토지별(出土地別)과 

시대적(時代的) 구분(區分)의 이원적(二元的)인 분류방법 물질분류(物質分類)와 출토지별(出

土地別), 또는 물질분류(物質分類)와 시대별(時代別) 등 이원적(二元的)인 것도 바람직한 일

이다.

자료(資料) 제작의 기술(技術)에 따라 회화(繪畵) 금공(金工) 조각(彫刻) 도공(陶工) 칠공

(漆工) 등으로 다시 그것을 세분(細分)하여 회화(繪畵)에서의 세분류(細分類), 예를 들면 회

화(繪畵)에서 다시 작자별(作者別) 또는 그림의 소재별(別) 또는 그림의 외형별(外形別)로 

나눌 수도 있고, 금공(金工)에서도 다시 세분(細分)되어 귀금속류(貴金屬類) 금동품(金銅品) 

철제품(鐵製品)으로 나누어진다면 더욱 편리해 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료(資料)의 용도(用

途)에 따라 의생활(衣生活), 식생활(食生活), 또는 주생활(住生活)로 또 그리고 오락(娛樂) 

종교(宗敎) 풍습(風習)으로 나눌 수가 있다. 식생활(食生活)이나 의생활(衣生活)도 일상생활

(日常生活)과 관혼상제(冠婚喪祭), 기타 상황에 따라 재분(再分)할 필요가 있다.

자료(資料)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반드시 모든 자료(資料)에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조사연구(調査硏究)뿐 아니라, 극히 좁은 공간(空間)을 이용하는 박물관이라면 보존

(保存) 관리(管理)에도 필요한 분류방법이다. 때때로는 전시(展示)되었던 경력(經歷)에 따라 

분류하는 것도 일반 이용자에게 대단히 편리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과

거 어떤 특별전시(特別展示)때에 보았는데, 「그 어떤 것」 하고 찾는 경우가 하도 많기 때

문이다.

결국 박물관 자료의 분류는 세분류(細分類)될수록 편리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물관

자료의 분류만을 위해 작업이 끝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많은 분류방법 중에 어

떤 것이 가장 편리한가, 또 어떻게 조합한 분류법이 자료의 분류정리에 모순을 제거하는지

를 먼저 이해해두어야 하겠다. 분류방법이 직접 자료를 다루는 사람이나, 그 자료를 이용하

는 사람에게 고루 보편성으로 인정케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박물관 몇군데에서 어떤 분류방식을 쓰고 있는지 참고로 알아 보면 대

개 아래와 같다.

일(一). 한국 국립중앙 박물관

특질별(特質別)로 크게 나눈 후 다시 물질별(物質別) 세분(細分) 또는 시대별(時代別) 기

능별(機能別)로 혼합(混合) 세분(細分)하고 있다. 대분류(大分類)의 내역을 보면 금속제품(金

屬製品) 옥석제품(玉石製品) 토도제품(土陶製品) 골각구제품(骨角具製品) 목죽초칠제품(木竹

草漆製品) 모피지직제품(毛皮紙織製品) 서화탁본(書畵拓本) 무구류(武具類) 기타의 구개항

(九個項)으로 나눈다. 이 대분류법(大分類法)은 실제 운영해 보면 대체적으로 몇가지 모순이 

발견된다. 첫째 각 항목별로 내포되는 양(量)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 둘째 다시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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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分類) 내역을 보면 더욱 알 수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대분류법(大分類法)에서 이미 나

타나고 있다. 예컨데 지직물류(紙織物類)는  서화류(書畵類)와의 사이에 비슷한 내역으로 포

함되고 따라서 지직물(紙織物) 중의 항목은 거의 얼마되지 않는 양(量)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림중에는 종이와 천으로 된 두가지가 다 통털어 포함 분류되는 셈이다.

다음  큰 분류항(分類項)의 세분류(細分類)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 보기로 한다.

1. 금속제품(金屬製品)∼귀금속(貴金屬), 금공품(金工品), 무기이품(武器利品), 경감류(鏡鑑

類), 외국부(外國部)

여기서는 그다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무기이품(武器利品)와 금공품(金工品)이 가끔 잘못 

분류(分類)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경감류(鏡鑑類)에는 중국계(中國系) 동경(銅鏡)이 압도

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외국부(外國部)로 넣지 않고 일괄(一括)해서 경감류

(鏡鑑類)에 집어 넣는다.

2. 옥석제품(玉石製品)∼유리옥제품(玉製品), 석제품(石製品), 외국부(外國部)

석제품(石製品)에 양(量)이 많으므로 어느 땐가는 이것을 다시 세분(細分)할 필요가 있다. 

유리옥(玉)제품으로 나누어도 무방할 것 같으나 실제로 정확히 분류(分類)하기도 어렵고 양

(量)이 얼마되지 않을 것이므로 통털어 나누게 된다.

3. 토도제품(土陶製品)∼선사시대(先史時代), 신라이전(新羅以前), 고려(高麗), 이조(李朝), 

와전(瓦塼), 외국부(外國部)

시대별(時代別) 또는 와당전만 독립(獨立)된 항목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다만 신라이전

은 이미 신라토기가 하나의 큰 장르를 이루고 있으나, 선사시대(先史時代)와 신라이전(新羅

以前)은 구분(區分)하기가 불편(不便)하고 모순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선사시대(先史時代)

는 무문공기(無文工器)와 즐문토기(櫛文土器)로 나누고 삼국시대(三國時代)는 가능하면 세분

하거나, 아니면 구분(區分)이 어려운 시가가 있으므로 출토지별(出土地別) 분류(分類)가 필

요하다. 고려(高麗)나 이조시대(李朝時代)도 많은 양에 이르고 있으므로 제작상(製作上)의 

기법이나 대표적인 색깔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고려시대(高麗時代)는 소문(素文), 

상감(象嵌), 화청자(畵靑磁), 그리고 드물지만 고려백자(高麗白磁)로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

조시대(李朝時代)는 순백자(純白磁), 분청(粉靑), 철사(鐵砂), 진사청화(辰砂靑華) 등으로 분

류하면 좋겠다.

4. 골각구제품(骨角具製品)∼골각품(骨角品), 구각품(具殼品), 기타공예품(工藝品), 외국부

(外國部), 기타(其他)

우리 나라는 비교적 골각기(骨角器)나 구각제품(具殼製品)이 적고 특히 독립(獨立)된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각제품(華角製品)이나 나전(螺鈿)으로 인하여 목공품(木

工品)속에 세분(細分)함이 오히려 합리적(合理的)이라 생각된다.

5. 목죽초칠제품(木竹草漆製品)∼목공품(木工品), 죽공예품(竹工藝品), 고공품(藁工品), 나

전칠기(螺鈿漆器), 외국부(外國部)

목공예품(木工藝品) 죽공예품(竹工藝品) 고공품(藁工品)의 분류(分類)는 그다지 문제가 되

지 않는다. 그런데 그외에 나전(螺鈿), 그리고 칠기(漆器)가 들어오는데 모두가 목공예품(木

工藝品)에 속하므로 오히려 목공예품(木工藝品)에서 나전(螺鈿) 칠기(漆器) 화각(華角)으로 

세분하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목죽초칠(木竹草漆)의 대분류(大分類)에서 생활(生

活)의 용도별(用途別)로 分類를 다시 해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6. 모피지직제품(毛皮紙織製品)∼모제(毛製), 지공품(紙工品), 직물(織物), 외국부(外國部) 

피제(皮製)나 모제품(毛製品)은 양은 적으나 특이하므로 따로 분류(分類)한다지만 지공품(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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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品)은 화서탁본류(畵書拓本類)에서 분류(分類)하고  직물(織物)은 용도(用途)에 따라 세분

(細分)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 

7. 서화탁본(書畵拓本)∼회화(繪畵), 서예(書藝), 탁본(拓本), 벽화(壁畵), 서적(書籍), 서적

기타(書籍其他), 외국부(外國部)

이상의 항목에서는 회화(繪畵)가 많고 또 관심이나 이용도가 많으므로 지직(紙織)의 바탕

별(別)로 나누고, 다시 작자별(作者別) 화제별(畵題別)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서예(書藝)나 

탁본(拓本)은 다른 도리가 없을지 모르나 서적(書籍) 서적기타(書籍其他)라는 것은 하나로 

뭉쳐서 전적고문서(典籍古文書)로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벽화(壁畵)는 대체로 고분벽화(古墳

壁畵)의 모사품(模寫品)을 뜻하는데 특별한 경우이므로 따로 둠이 편리할 것이다.

8. 무패류(武貝類)∼무구(武具)

대분류(大分類)가 곧 하나의 세분류(細分類)로 통하고 있는데 좀더 생각해 볼 여지가 많

다.

9. 기타(其他)∼사진원판, 서화(書畵)(주(主)로 병풍(屛風)), 근대미술품(近代美術品), 외국

부(外國部), 기타(其他)

글자 그대로 기타, 여기도 저기도 따라 가기가 어려운 것이나, 특이한 박물관 사정에 맞춘 

것이다. 서화(書畵)는 당연 회화에 포함되어야 하고 외국부(外國部)와 기타는 굳이 따로 하

지 않아도 될 것같다. 비교적 정리에 까다롭고 양이 많은 가면이나 우표류는 지직물(紙織物)

에 넣어서 분류하거나 아마도 우표는 독립된 세분류(細分類) 항목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이상에서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분류내역을 검토하였다. 역사(歷史) 고고(考古) 미술(美術) 

관계분야(分野)가 압도적이나 때로는 학술적인 자료로서의 물건도 없지 않다. 출토품중의 인

골(人骨)이나 식물의 씨 등 자연물 그대로 출토(出土)된 것이 있다. 이것은 일괄유물(一括遺

物)의 보존(保存) 관리상(管理上)으로도 물론이고, 학술적으로도 필요한 것이므로 등록을 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기타(其他)에 넣을 수 밖에 없다.

이(二). 일본 동경국립박물관(東京國立博物館)

크게 5개(個)의 분류(分類)난이 있다. 미술회화(美術繪畵), 공예금공(工藝金工), 고고자료

(考古資料), 법륭사헌납보물(法隆寺獻納寶物), 그리고 최근(最近)에 동양관(東洋館)이 개관되

면서 동양(東洋)관계 자료(資料)가 독립(獨立)되었다.

미술(美術) 회화(繪畵)∼진적(眞蹟) 모본(模本) 서적(書蹟) 조각(彫刻) 건축(建築)

공예(工藝) 금공(金工)∼도검(刀劍) 도자(陶磁) 칠공(漆工) 염직(染織)

고고(考古)∼고고자료(考古資料), 토속자료(土俗資料)

이렇게 세분(細分)되는 자료(資料)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가장 자주 겪는 일은 고고자

료(考古資料)와 다른 항목과의 관계이다. 엄격히 나눈다면 금공(金工)이나 공예(工藝)에 해

당할 자료(資料)가 고고학적(考古學的) 성과(成果)에 의한 것이면 우선 고고자료(考古資料)

에 포함된다. 이것은 일괄유물(一括遺物)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편리하나 자료(資料)를 이용

(利用)하는 편에서 보면 같은 계통의 자료(資料)가 미술(美術)이나 공예분야(工藝分野)에서

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 하나하나에 관해 상세히 알고 있을 때,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대부분의 경우 번거롭고 이중(二重)의  과정을 겪어야 하게 되어있다.

또한 각기 세분(細分)된 자료는 일본(日本)과 외국부(外國部)로 나누었고, 근래 외국부(外

國部) 중에서 동양(東洋)관계 자료는 다시 나누어졌다. 법륭사헌납보물(法隆寺獻納寶物)은 

늘거나 주는 일이 없고 따로 독립된 전시관(展示館)까지 가지고 있어서 완전 별개(別個)의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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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자료(考古資料)와 토속자료(土俗資料)는 지역별(地域別) 구분(區分)에 의해 정리되어 

있다.

요컨데 박물관이 가진 자료(資料)가 단순하고 수량이 적을 때는 소부문(小部門)의 분류법

(分類法)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료(資料)가 많은 단과박물관(單科博物館)은 종

류별(種類別)이나 기술별(技術別) 분류(分類)가 병행(倂行)한다. 이 이원적(二元的) 분류법

(分類法)이 앞서 살펴 본 한국(韓國)이나 동경(東京)의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이 실시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근래에 새로이 발족(發足)되는 박물관에서 시도(試圖)해 볼

만한 것이 단계(段階)에 의한 분류법(分類法)을 들 수가 있다.

자료(資料)가 많고 양(量)도 많은 경우 큰 분류항목(分類項目), 다음에 다시 중간항목(中間

項目) 그리고 그 다음에 소항목(小項目)을 몇 개씩 배열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일본의 어느 현립박물관(縣立博物館)에서 쓰고 방법(方法)을 열거해 본다.

부문별(部門別)

1. 고고자료(考古資料)

2. 미술자료(美術資料)

3. 공예자료(工藝資料)

4. 민속자료(民俗資料)

5. 문서자료(文書資料)

시대별(時代別)

1. 무사기시대(無士器時代)

2. 승문(繩文)   〃

3. 미생(弥生)   〃

4. 고분(古墳)   〃

5. 역사(歷史)   〃

6. 외국부(外國部)

물질별

1. 석제품(石製品)

2. 토제품(土製品)

3. 금속제품(金屬製品)

4. 목죽제품(木竹製品)

5. 피제품(皮製品)

6. 골각제품(骨角製品)

7. 화학제품(化學製品)

기능별(技能別)

1. 무기(武器)

2. 생산용구(生産用具)

3. 일상용구(日常用具)

4. 보기(寶器)

5. 제사용구(祭祀用具)

6. 식물(食物)

7. 자연유물(自然遺物)

8. 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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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이 자료(資料)의 수입번호가 된다. 따라서 1223이라고 표기되면 승문시대(繩文時代) 

고고자료(考古資料)로 일상용구(日常用具)인 토기(土器)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이 계단별

(別) 분류(分類)는 각 박물관의 형편에 맞추면 되는 것이고 상당한 신축성이 있어서 아주 편

리한 것이다.

다만 기호가 길어서 자료에 표기(表記)할 때 불편(不便)이 따를지 모르나 Card Index로서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물관자료의 등록

이상으로 우리는 박물관 자료의 분류법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분류는 많이 또 여러 갈래

로 나누어 질수록 편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가 바고 자료(資料) 그것 자

체(自體)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자료(資料) 그 자체(自體)는 하나

의 기호(記號)로서 표시(表示)되고 그 기호를 자료(資料)로 간주하고 기호에 따라 Card 

Index나 분류목록(分類目錄)에 의해서 정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가지의 자료(資料)를 세가

지 네 가지의 방법(方法)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그 세가지 네 가지의 분류기호가 바로 자료

에 붙여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분류기호(分類記號)는 어떤 요건(要件)이 필요

한 것일까?

첫째로 단순성(單純性)이 요구(要求)된다. 분류기호가 복잡하면 그만큼 세분류(細分類)의 

경우 문제점도 내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가 많은 양(量)에 달할 때 일반의 기억에 

장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로 간결성(簡潔性)을 들여야 하겠다. 기호가 복잡하면 비록 오직 한가지의 기호를 쓰

지만 자료자체(資料自體)에 기호를 부칠 때 곤란하고 지저분해진다.

지저분하게 기다란 기호는 우선 전시효과(展示效果)에 크게 차질을 가져 온다는 것은 누

구도 부인(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로 신축성(伸縮性)이 필요하다. 아무리 연구(硏究)와 검토를 거쳐서 이룩되어진 분류

법(分類法)이나 분류기호(分類記號)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불변(不變)의 것도 아니

며, 완벽(完璧)한 것도 아니다. 결정적인 모순에 까지는 설사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영

이나 관리 또는 이용에 불편(不便)한 점이 많다면 정정(訂正)하거나 편리한 방법으로 첨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세가지 요건(要件)에 맞추어 기호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대체로 일련번호별(一連番

號別) 수입번호(輸入番號)가 그 기호를 대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별(物質別) 분류(分

類)기호나 수입번호가 대신하기도 한다. 어찌하든 기호에 따라 자료는 박물관에 등록되고 자

료에는 기호가 붙여진다. 자료의 등록은 적어도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분류(分類) 혹은 수인번호(收人番號)

명칭

수량

재료∼물질별분류(物質別分類)

형상(形狀) 구조(構造) 크기

출토지(出土地) 및 출토상태(出土狀態)

수입(收入)경위 및 수입(收入)년(年)월(月)일(日)

사진(寫眞) 혹은 실측(實測) 탁본(拓本)기록이나 관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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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보관장소(格納保管場所)

참고도서(參考圖書) 출판관계도서(出版關係圖書)

분류 혹은 수입번호는 박물관 자체의 방침(方針)에 따라 적어도 자체 보관자료(保管資料)

의 임시(臨時) 보관기탁(保管寄託) 자료(資料)는 배분(配分)해서 번호를 붙여야 한다. 자체의 

자료(資料)번호나 수량은 자료(資料) 관리상(管理上) 변동(變動)이  거의 불가능(不可能)한 

것이므로 그 사이에 임시 보관 혹은 기탁 자료가 끼어들면 반환 조치때의 결번(缺番)을 처

리하기가 곤란해지는 까닭이다.

자료(資料)의 명칭은 각 전문 Curator 또는 관계 학자에 따라 호칭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적어도 다음 사항은 명칭에서 밝혀지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1. 재료(材料)∼금기(金器) 또는 청자(靑磁) 백자(白磁) 등 자료(資料)의 제작재료(製作材

料)나 기계물질(機械物質)에 대한 큰 테두리는 밝혀져야 한다.

2. 제작기법(製作技法)∼같은 재료(材料)나 문양(文樣)이라 할지라도 제작상(製作上)의 기

법(技法)이 각기 다르다. 상감(象嵌) 투각(透刻) 양각(陽刻) 등

3. 문양(文樣)∼자료가 가진 특이(特異)한 문양(文樣)이나 외형(外形)을 밝힌다. 예컨데 운

학문(運鶴文) 혹은 당화문(唐華文) 등

4. 외형(外形)∼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자료가 무슨 모양인가를 밝혀야 하겠다. 항아리 

산상(産像)입상(立像) 대접 등

박물관 자료(資料) 관리자(管理者)의 위치(位置)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또 어려운 것은 

수량(數量)의 단위(單位)를 결정하는 것이다.  박물관 자료의 범위(範圍)가 무한대(無限大)에 

가까운 것처럼 아주 작은 유리옥(玉)도 1점(點), 수(數)톤에 달하는 석조물(石造物)도 1점

(點)으로 계상(計上)된다. 그러나 이러한 크거나 작거나 간에 완전(完全)한 하나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많고 적은 파편(破片)이나 일괄출토품(一括出土品) 등은 대단히 단위

(單位)를 결정(決定)하기가 곤란한 것들이다.

비록  토기파편(土器破片) 1점(點)이지만 학술적(學術的)으로 중요(重要)한 자료(資料)에 

속할 때 단지 참고보관품(參考保管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파편(破片)들이 수리(修理) 

복원(復元)해서 하나의 그릇이 완성(完成)된다면 역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을 테지만 그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약기되는 것이다. 커다란 정리용 상자 하나도 일

괄(一括) 또는 1상자(箱子)로 작은 유리곽에 있어도 상자(箱子)로 표준을 결정할 때 관리자

(管理者)의 머리는 북잡해지고 관리상태(管理狀態)는 무리를 가져온다.

때로는 두 개의 등록번호로 정리됐던 것이 후에 하나의 것으로 복원되는 때도 없지 않다. 

고고학(考古學) 출토품(出土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작은 석족(石鏃)

이 여러 개(個) 하나의 유적(遺跡)에서 같은 상태로 출토(出土)했을 때 석족(石鏃)의 수를 

하나하나 헤아려 등록하느냐 하는데도 문제가 따른다. 이러한 경우를 들어 실제 업무에 임

할 때 적어도 어떤 약속이 이루어 진다면 차질은 최소한(最少限)으로 막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 보자. 

귀금속(貴金屬)의 귀걸이나 팔지 가락지의 경우 1쌍(雙)이 있어야 완전(完全)한 것으로 형

성(形成)되는데 한짝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다. 심지어 그 한짝 마져 파손(破損) 결손

(缺損)이 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귀걸이 1쌍(雙)은 완전(完全)한 것으로,

귀걸이 1짝은 반품(半品)이며,

귀걸이 파편(破片) 1점으로 약속을 해두면 된다. 귀걸이 파편이 한짝분도 안되면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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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으로 쪼개져 있을 때, 결국 기록부에 상세한 사항을 남겨두기로 하고 1쌍(雙) 1짝 1괄

(括), 또는 1개로 표기(表記)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쌍(雙)을 이루어 하나의 완성품(完成

品)이 될 때에는 이 방법(方法)에 따르는 도리밖에 없다. 이런 경우 실제로 자료(資料) 자체

에는 1쌍(雙)중 한짝이라는 부호를 기함이 좋을 것이다. 예컨데, 1972번 귀걸이 1쌍(雙)의 

경우 

1972 2-1 

1972 2-2

로 명기한다면 이것은 2짝이 모두 갖추어져 1쌍(雙)의 귀걸이임을 말하고,

 1973

 으로만 명기 되었다면 한짝밖에 없는 귀걸이로 이해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구슬 목걸

이는 크고 작은 구슬이, 그것도 갖가지의 구슬이 모여서 하나가 구성되었을 때 할수 없이 일

련(一連)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세한 기록에는 구슬의 종류별, 또는 크기 모양별로 세세한 

상태를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줄에 꿰는 정확한 순서를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은 한줄로 

꿰여서 보관하는 도리밖에 없다.

토기나 도자기 종류의 경우를 살펴보자. 원래는 뚜껑이 있었던 용기(容器)의 뚜껑이 없어

진 경우, 그러나 자료(資料) 그 자체는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뚜껑이 없어진 것을 무엇인가

의 방법으로 정확히 밝히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뚜껑이 남아 있는 자료(資料)는 그 명칭

에서도 밝힐 수 있지만 분명(分明) 뚜껑이 있는 형식(形式)인데 없어진 경우는 적지않이 나

타난다. 그러므로 용기와 뚜껑으로서 구성요소(構成要素)가 분명(分明)하다면 되도록 함께 

보관(保管)함이 좋은 것을 물론이거니와 자료(資料) 자체(自體)에도 1975. a. 1975. b로 표기

하여 뚜껑과 용기가 갖추어져 있음을 약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따라서 1976으로만 

표기되었다면 그것이나 그 자료만이 원래의 수입상태 대로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 자질구레하고 꼭같은 모양의 자료가 하나의 출토지(出土地) 같은 출토상태(出土狀

態)에서 나온 일괄품(一括品)이라면 그 전체의 수를 파악하여 하나하나를 표기 하면 된다.

1977 12-1

1977 12-2

1977 12-12

이렇게 된다면 이 12라는 수자가 모두 모여야 1977번이 완전히 갖추어진다는 뜻이 되는 

셈이다. 이런 예(例)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면에

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발굴품의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는 예의 하나로 수입당시(收入當時)는 두 개의 기호를 가

지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하나로 통털어져야 할 때가 있다. 토기(土器)의 파편(破片)이 출토

지점(出土地點)의 나 출토층(出土層)을 달리하여 나왔으므로 따로 기호를 적었던 것이 정리

과정이나 후일의 연구(硏究) 또는 그밖에 어떤 사유로 두 개의 것이 복원하여 하나의 완전

(完全)한 자료(資料)로 되었을 때, 반드시 다른 하나의 기호를 등록부에서 삭제해야 하는 것

이다. 그런데 이 등록기록부에서 사실상 기호삭제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박물관이 겪는 

실정이다. 그것도 몇 개의 구슬이 두기호로 나뉘어졌다가 하나로 합치게 된다면 상세한 상

태, 특히 각기호별로 구슬의 특징을 밝혀 둘 수가 있으나, 가장 곤란한 것은 복원된 토기의 

경우이다. 하나의 토기(土器)에서 구록부(口綠部)나 기복부(器腹部)는 하나의 기호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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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또 다른 기호로 기재되어 있으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런 예

(例)가 없도록 정리가 완전히 끝난 후에 등록한다면 가장 이상적(理想的)이겠지만, 자료(資

料)의 새로운 증가량이 늘어갈 때 그렇게 장기적으로 묵혀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등록부의 

삭제에 관한 원칙(原則)이 합리적(合理的) 결정되기 전에는 당분간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가능하다면 등록당초의 기록이나 특히 사진과 복원후의 사진이라도 상세히 부쳐서 

주의를 상기시킴이 좋을 것이다.

상자(箱子)에 담아둔 일괄품(一括品)은 막연히 한 상자로 표기되는데 문제는 이 상자의 크

기가 일정(一定)치 않고 심지어 두상자 있어야 할 것이 한상자 밖에 없어서 한 상자를 두 

개의 상자에 나누어 버려도 누구든 쉽게 기억해 내지 못할 경우조차 있을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가능하다면 상자(箱子)의 규격(規格)을 몇가지로 정한 후 대체적인 양(量)을 통일하여 

두면 나중 격납창고(格納倉庫)의 정리에도 편리해 질 것이다.

격납용장(格納用欌) 자체에 적절한 크기의 설합이 달려 있으면 가장 편리하고 완전한 상

태가 될 수 있음에 틀림없다.

박물관자료(博物館資料)의 정리(整理)

이제 박물관 자료의 분류방안(分類方案)이 결정되고, 그 기호가 정해지면 우선 각 자료에 

기호를 주어야 한다. 설사 분류가 다 잘된 자료(資料)라 할지라도 또 목록(目錄)이나 카-드

가 완벽하게 되어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쉽게 그 자료를 찾아서 기록이나 카-드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각 자료(資料)에 부여하는 기호는 각기 그 자료

의 적절한 위치에 적혀져야 한다. 작은 물건이거나 그다지 취급하는데 민감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상관이 없겠으나 커다란 자료(資料) 또는 아주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경우 기호의 

부착은 일정한 곳에 적혀져야 하겠다. 이제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하자.

세공품(細工品) 귀금속(貴金屬)의 경우∼셈세한 조각(彫刻)이나 문양(文樣)이 자료(資料) 

전면(全面)에 걸쳐 있는데 기호의 부착은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며 사실상  수자 몇 단위(單

位)도 기록할만한 스페이스 조차 없을 때가 많다. 부득이 다른 쪽지에 기호를 적어 매다는 

수 밖에 없는데 간단한 참고(參考) 연구자료(硏究資料)라면 무방하나 전시(展示)대상품일 때

는 전시효과(展示效果)에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전시중(展示中)에는 떼

놓기도 어렵기 때문에 매다는 쪽지를 좀더 정성드려 만들어 쓰는 것이 좋겠다. 

토기(土器) 도자기류(陶磁器類)∼대체로 바닥의 굽도리 안쪽에 취급중에도 지워지지 않도

록 표시하되, 바닥에 명문(銘文)이 있거나 그릇의 바깥 표면에 무늬가 있어서 혹시라도 전시

(展示)할 때 엎어 놓아야 할 경우가 될 것 같으면, 또 비단 전시(展示)는 아니라도 그 무늬

나 명문을 긴요하게 쓸만한 것이라면 표기 위치는 다른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 토기(土器)의 

표기에는 먹으로 써도 흡수력이 있어서 쉽게 지워지지 않으나 도자기의 경우 유약(釉藥)의 

표면에는 적당히 또 쉽게 쓸만한 안료가 손쉽지 않다. 위선 번호를 적고 그 표면에 투명한 

에나멜로 약간 칠을 해서 취급중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에나멜은 지

우기 쉽고 손쉬운 때문이다.

회화(繪畵) 서적류(書籍類)∼서책(書冊)이나 화첩(畵帖)이라면 표지(表紙)나 뒷표지(表紙)

의 한쪽 구석에 기재한다. 표지(表紙)나 뒷 표지(表紙)의 한쪽 구석에 기재한다. 표지나 뒷 

표지의 안쪽이 더 좋은 때도 있으나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단 한번이라도 손이 더 자료(資

料)에 닿아야 하는 것보다 큰 지장이 없는 한 표지(表紙) 특히 뒷 표지(表紙)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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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화나 액자(額字)로 꾸며진 그림이라면 뒤쪽의 왼편아래에 적기로 통일한다면 누가 확인하

건 쉽게 빨리 기호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족자를 오동상자에 넣는 경우라면 상자의 밖에도 기호를 기재하고 오동상자의 양이 많거

나 비슷한 내용의 자료(資料)가 많은 때는 상자 밖의 기호와 상자 밖의 기호와 함께 작은 

사진도 붙여 두기를 권한다. 가능한한 쓸데없는 손길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복류(衣服類)∼되도록 접은 후 잘 보이는 곳에 붙이되 다른 헝겊에 기호를 써서 꿰메는 

것이 가장 좋다.  보관상자(保管箱子)에 넣거나 비닐포장에 밀봉할 때는 역시 알아내기 쉽도

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무기(武器) 이기류(利器類)∼석제품(石製品)이면 날(刃)쪽이나 표면은 피하고 손잡이의 모

퉁이에 적으면 되겠고 금속제품(金屬製品)이라면 손잡이에 장식문양을 넣는 예가 많으니 전

시(展示)나 취급(取扱)에 방해되지 않는 한쪽 가장사리에 골라서 기재한다. 이때 다른 표지 

쪽지를 매달아도 전시(展示)에 지장이 적을 것이므로 그도 한 방법이다.

가구(家具) 목공품류(木工品類)∼체적(體積)도 크고 취급(取扱)하는데 힘이 드는 것들이므

로 기호 부착위치의 정확한 약속이 필요하다. 장(欌)의 경우라면 뒷면 왼쪽 아래부분(部分)

이라든가 의자는 뒤쪽 왼편다리의 아래부분, 테불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여 누구나 그 

위치에서 손쉽게 읽도록 한다면 편리할 것이다. 기재할 때는 지나치게 대조적인 색깔보다 

알아 볼 수만 있다면 너무 두드러지지 않은 색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대체적으로 몇가지 예를 들어 보았는데, 기호가 적어지면 보관(保管) 관리자(管理者)를 위

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자료(資料)의 상태가 모두 완전하면 다행이지만 완전한 상

태보다는 파손 결손 또는 멸실(滅失)의 요소(要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때 

상항별 기재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적어도 관리(管理) 책임자(責任

者)는 상태 파악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해서 기록해야 하겠다.

파손(破損)∼자료(資料)의 어딘가가 부서지거나 깨진 경우.

결손(缺損)∼자료(資料)가 깨지거나 부서졌을 뿐 아니라 그 파편(破片)마저 제대로 남아있

지 않고 없을 때. 

수리(修理)∼파편(破片)이 모두 있는 것. 즉 파손(破損)된 것을 손질 했을 때.

복원(復元)∼결손(缺損)되어 파편(破片)의 일부(一部)가 없어졌지만 대체의 상태를 조사한 

후 최초(最初)의 모습으로 재생(再生)시켰을 때.

탈락(脫落)∼자료(資料)의 연결되는 어느 부분(部分)이 빠지고 없을 때

퇴색(褪色)∼그림이나 옷감의 빛깔이 바래서 원래의 색조가 변했을 때.

변색(變色)∼특히 금공품(金工品) 종류의 원래 빛깔이 산화해서 변하거나 달라졌을 때.

멸실(滅失)∼철제품(鐵製品)의 산화작용(酸化作用)이 심해서 그 원형이 없어질만큼 변했을 

때.

그런데 자료(資料)의 상태는 아무리 상세히 기록한다 하여도 정확히 표현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므로 되도록 사진 혹은 실측에 의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자료로서의 이용(利用)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파손, 또는 결손(缺損)의 부분(部分)을 자세히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

게 한다. 사진이 주는 결함 즉 크고 작음을 쉬 알기 위하여 (尺)자를 곁에 놓아 정리하면 눈

에 금방 익숙하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박물관 자료의 수입 이후 거쳐야 한 관리상(管理上)의 절차를 검토 하였다. 등록 

기재된 자료(資料)는 마지막으로 보관격납고(保管格納庫)에 놓여진다. 아무리 상태가 좋은 

격납고(格納庫)라 할지라도 모든 자료(資料)가 다 같은 여건(與件)으로 좋을 이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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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자료는 그 자료가 보존(保存)되는데에 적절한 환경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물질별

(物質別)로 각기 다른 자료(資料)가 한방에 놓일 수 없으며 일괄유물(一括遺物)이라 할 때는 

따로 따로 보관 격납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각 자료(資料)는 온도(溫度), 습도(濕度), 그리고 공기(空氣)의 오염도(汚染度)를 감

안하여야 하고 병충해(病虫害)에 대한 민감도를 판단해야 한다. 그 밖에도 자료(資料)의 크

기가 특별(特別)하거나 앞으로의 이용빈도(利用頻度) 등 크게 지장이 없는 지점을 결정해서 

격납해야 한다. 또 각 자료(資料)의 관외(館外) 대여(貸與) 가능성(可能性) 여부(如否)도 깊

은 배려가 요구된다.

아무리 최선(最善)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인다 하여도 각 자료(資料)는 그 당초의 놓였던 

상태가 가장 좋은 조건(條件)이며, 그런 뜻에서 「자료(資料)의 생명(生命)을 최대한(最大限)

으로 연장보존(延長保存)하기 위한 최소한(最少限)의 손길」만이 최선(最善)의 관리(管理) 

취급자(取扱者)를 위해서도 박물관 자료(資料)는 안전종합보험(安全綜合保險)에라도 가입(加

入)하는 방안(方案)이 강구(講究)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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